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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사전문법원, 항만과 국제공항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
- 범시민운동본부 주최,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 시민촉구대회 개최 -

- 연간 5천억 해외법원 유출, 사건 현장성·즉시성 확보 위해 인천이 최적지 강조 - 

  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5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

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‘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

시민촉구대회’를 개최했다.  

범시민촉구대회에 참석한 항만․시민단체, 법조계, 학계, 정치권 인사 

등 200여명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으며, 해사사건의 현장성․즉
시성 확보, 국제 해사사건의 수요 창출의 최적지인 인천에 해사전문

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다.   

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, 명실공히 해양강국인 대

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

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,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

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

돼야 한다고 강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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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인 (사)인천항발전

협의회 이귀복 회장,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, 인천지방변호사회 

안관주 회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

한 민간단체연합이다. 인천지역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, 심정

구 시민원로회의 의장,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등 18명이 고문으로 활

동하고 있다.  

앞으로,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지원 활

동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전개, 시민과의 공감대 

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

을 펼칠 계획이다.

유정복 시장은 “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

부 해외유출을 막고,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‧항만기업들의 

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”고 

강조하며, “지역 내 학계‧법조계‧언론과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

형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함께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※ 그 밖에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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